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45)

이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담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있을까? 그

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성령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의해 지배당하고 통제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

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제받는 것이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이 채워지기를 바라

며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 누구

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령님으로 채워

질 필요가 없다.“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는 말씀처럼 모든 신자는 다 한 성령을 이미 마신 자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라는 말씀대로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

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내 안을 성령님으로 다시 채우라는 말



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성령님께 전적으

로 항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물놀이 안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한, 그를 구하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함께 익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기할 때에

그를 구출해 내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이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

한 항복을 수반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포기할 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

를 돕고자 하는 성령님께 항복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뜻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님

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것

도 할 수 없다고 온전히 인정하고 항복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뢰할 때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쓴다. 심지어 실

패해도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우리는 약속하고 헌신을 재다짐한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님과는 따로 내 힘으로

사는 일에 익숙한 우리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이 관계이기 때문에 항복은 중요한 것

이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의존하는 관계이다.

항복은 이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속되기 위한 기초이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뢰하

고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최선의 길이다.

셋째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며 갈망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바라지도 않고, 단지 성령님을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른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없

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머리로는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로는 생활과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분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분과 동행하

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심,

우리의 내적 증거와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더욱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복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더 기쁜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